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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최초의 콩나물용 콩 두유 영양도 맛도 착해  

제주콩산업(주) 

데스크승인 2015.11.05   김대영 기자 | kimdy@jejunews.com   

     

 

농업회사법인 제주콩산업(주)(대표이사 오기훈)은 2010년 설립돼 제주산 콩을 주 원재료로 제품을 

개발하고 가공과 판매를 하고 있다. 제주콩산업이 생산하고 있는 삼다두유는 품질이 좋은 제주 

콩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그 작물을 원재료로 하는 가공식품인 두유를 개발, 생산, 판매

함으로써 제주 콩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삼다두유는 국내 최초로 콩나물 재배용 콩인 소립자 

콩을 가공해 만든 두유로 이소플라본 함량이 기존 두유에 비해 23%가 많은 세계 최초의 두유로 

제품의 주성분인 물은 제주 화산 암반수인 용암수로서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사용하고 있다. 각 

공정간 2회의 살균 공정과 2회의 여과공정, 1회의 멸균공정을 거치면서 위해요소물질을 최대한 

예방한 공정라인을 수립해 최고 품질의 두유를 생산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13년 품질시

스템 ISO9001과 KS Q 9001 인증을 취득했고, 2014년에는 해썹(HACCP) 인증도 획득했다. 오기훈 

대표는 “제주에서 감귤 다음으로 재배 면적이 많은 밭작물인 콩 재배 농가의 매출 증대와 건강하

고 착한 두유를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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